
순수 서정과 우리말 조탁의 훌륭함 청록집

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은 전국 유일의 공공 종합문학관입니다. 근대문학을 중심으로 한 근대 한국학 자료 약 3
만 점을 소장하고 있는 콘텐츠 중심형 문학관이기도 합니다. 한 달에 두 번, 인천문화통신 3.0을 통해 문학관이
소장하고 있는 희귀 자료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고자 합니다. 문학관에 직접 오셔서 한국 근대문학이 가진 의미와
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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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록집

청록집은 해방 1년 후 을유문화사에서 발행된 박목월, 박두진, 조지훈 3인의 합동시집이다. 박목월은 ｢청노루｣,
｢나그네｣ 등 15편, 박두진은 ｢묘지송｣, ｢도봉｣ 등 12편, 조지훈은 ｢완화삼｣과 ｢승무｣ 등 12편 등
총 39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.

3인의 저자는 일제 말 ｢문장｣ 잡지를 통해 문단에 나온 시인들이며, 시집에 있는 작품 대부분은 ｢문장｣지에 실
린 것들이다. 한국 근대시의 대표적 절창으로 이루어진 ｢청록집｣은 우리 자연을 소재로 한 순수 서정시집이자 아울
러 우리 시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점에서 우리 문학사에 길이 남을 명품이다.

일제 말 암흑기에 창작된 작품들이 해방 후 책으로 묶여 나온 이 시집은 광복 전후 한국 시사를 연결해주는 작품집
이자 해방 후 최초의 우리말 시집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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